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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담수직파 관련 특성과 수발아율 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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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발아율이 낮으면서 담수토중 출아성이 우수한 벼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직파 관련 특성과 수발아

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7년 벼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지역적응시험에 공시된 고품질 벼 15 품종 및 45 계통을 이용하여 3반복으로 직파 관련 특성

과 수발아율을 조사한 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직파 관련 특성 중 담수토중 출아성은 4월 17일에 파종(복토 1cm)하여 10cm 

깊이로 담수한 후 15일 후에 출아율을, 20일 후에는 수면출현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저온발아성은 13℃조건에서 15일간 치상

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으며, 수발아율은 각 품종 및 계통별로 출수 후 40일 경에 주간이삭을 채취하여 7일간 25℃ 포화습도 

조건으로 치상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품질 벼 60품종 및 계통을 조만성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및 중만생종으로 구분하여 직파 관련 특성과 수발아율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26품종 및 계통의 조생종 그룹은 수발아율이 평균 26.7%였으며 범위는 0∼66.0%를 보였고, 담수토중 출아

율과 수면출현율은 각각 57.4%와 40.6%의 평균과 6.7∼90.0%와 3.3∼83.3%의 범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저온발아율은 

69.3%의 평균과 4∼100%의 범위를 보였다. 조생종 그룹은 수발아율과 직파 관련 특성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

으나 저온발아율과 담수토중 출아율 및 수면출현율 간에는 고도의 정의 유의상관을 보였다. 8품종 및 계통의 중생종 그룹은 

수발아율이 평균 38.0%, 담수토중 출아율과 수면출현율, 저온발아율이 각각 60.6%와 41.7%, 75.5%로 조생종 그룹보다는 다

소 높았다. 중생종 그룹은 수발아율과 담수 토중출아율, 수면출현율 및 저온발아율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

나 담수토중 출아율과 저온발아율 간에만 정의 유의상관을 보였다. 중만생종(26품종 및 계통) 그룹은 수발아율의 평균이 

34.5%, 범위가 0∼81.1%를 보였으며, 담수토중 출아율과 수면출현율은 각각 59.0%와 39.7%의 평균과 3.3∼83.3.%와 3.3∼

66.7%의 범위를 나타냈고, 저온발아율은 평균과 범위가 76.2%와 22.0∼98.0%로서 중생종 그룹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중만

생종 그룹은 수발아율과 직파 관련 특성 간에 정의 유의상관을 보여 조생종 및 중생종 그룹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수발아

율은 담수토중 출아율과는 상관계수 0.2592로서 정의 유의상관을, 수면출현율과는 상관계수 0.3339로서 고도의 정의 유의상

관을 보였다. 그리고 담수토중 출아율과 수면출현율은 저온발아율과도 고도의 정의 유의상관을 나타냈다. 60품종 및 계통 중 

수발아율 5% 이하로 낮으면서 담수토중 출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유전자원은 밀양312호(중만생종)와 상주56호 및 진부

올(조생종)이었다. 담수직파 전용 품종 개발을 위해 담수토중 출아성과 수면출현율이 우수한 계통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

을 감안 할 때 수발아율이 낮으면서 직파 관련 특성이 우수한 자포니카 유전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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